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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중다매개효과
*

1)

 조 정 은**2)․신 현 숙***3)

  이 연구는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중다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총 600명의 조사자 중 성실하게 응답한 406명(남학생 

200명, 여학생 20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하여 검증하였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음악흥미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음악흥미가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에 유의하였다. 셋째,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이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음악흥미가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정서지능은 사

회적 기술의 수준을 높여서 결국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음악흥미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

술이 향상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적응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음악흥미, 정서지능,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 중다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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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규범을 교육하는 사회화

의 현장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학생에게는 교

육과정에서 오는 갈등, 책임감이 커져가는 과업 그리고 역할 변화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적응과 반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최근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학교는 교원, 학생, 학부모 상호간

에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일 뿐 신뢰관계도 없고 오히려 불

신과 대립만이 지속된다고 답한 교원이 62%나 되고, 학부모와 학생도 각

각 42%, 39%에 달하였다(윤정일, 2009). 학교에 대한 불신과 대립은 학생

과 교사의 관계에서 분노를 폭력으로 표현하는 학생, 교사의 지시를 우습

게 여기고 질책을 하면 반항하는 학생, 그래서 학생지도를 겁내는 교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의 대안으로 예체능 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는 학교 음악에서 오케스트라, 밴드,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음

악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과 건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학교적응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그룹단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음악활동에 참여하면서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상호 존중

과 소통을 경험함으로써 학교적응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궁극적으로는 음

악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학교적응을 도모하고,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갠(N. Kogan, 1997)에 의하면, 음악은 한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시키

고 집단의 도덕성을 진작시킴으로써, 개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량 때문

에 적응적 가치가 있다. 즉 음악은 집단의 유대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는 적응성 있는 긴장-이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나, 최근에 음악적성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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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 자아개념 및 음악흥미 등이 연구되고 있다(정미영, 문혁준, 2007; 최

애나, 박형준, 2008; 황인주, 김은정, 2010; Hanser, 1999; Schlaug, 2003; 

Susan, 2006). 

  청소년에게 음악이 주는 정서적 감흥은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사회적 결손과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Huron, 2003), 정서

지능과 함께 상호작용에 관련된 사회적 기술 그리고 학교적응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요즘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은 음악흥미에 주목하였다.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음악흥미를 설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은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즉 음

악의 표현은 정서적 안정감을 길러주고, 음악의 개념에 따른 반복 연습을 

통하여 두뇌뿐만 아니라 전반적 발달능력을 길러 주기 때문에 언어와 이

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Wood, 1995). 특히 음악활동은 사회성과 의사

소통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Keith, 2005), 청소년기의 정서 경험과 

표현에 도움을 준다(강갑원, 1993; 오숙현, 2012). 

  둘째, 학교 단위 음악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생오케스트라는 2011년 65개교에서 2012년 

운영학교를 85개교를 더 늘려 총 150개교로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교육과

학기술부, 2012). 이는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학교적응 문제와 학교폭력에 

대하여 기존의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시된 내

용이다. 즉 현실적인 학교적응 문제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행동 문제를 넘

어 정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는 적응, 관계, 활동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로 음악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음악활동의 다양한 기능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집단의 결속이나 이타적인 사회적 단결을 유지·형성할 수 

있다(Huron, 2003). 즉 청소년기에는 음악흥미가 분명해지는 시기로 학교

에서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적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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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이 매

개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음악흥미가 어떠한 매개 경로를 통해 학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향

상시키기 위한 학교기반의 예방과 개입의 과정에서 음악흥미의 함양, 정

서지능의 증진 그리고 사회적 기술 훈련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

장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

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한가?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일반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1학

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거주지

가 광역시 두 곳에 국한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자산이 상이한 지역에 거

주하는 학생들 그리고 다른 음악경험과 음악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도구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 

측정이 지니는 오류와 문제점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음악 측정도구로 사용되는 문항은 대부분 서양의 음악적 관점에

서 개발․논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음악

에 대한 논의를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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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

  음악은 학습자에게 각성 조절 요소와 단어의 전달 도구 및 두뇌를 자극

하는 점화자극으로 작용하기도 한다(Jensen, 1999/2000). 즉 학교에서의 

집단 음악활동은 집중력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

상과 우울감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정

현주, 2006; 최애나, 박형준, 2008). 실제로 음악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Hanser, 1999; 

Ostrander et al., 1994; Weinberg et al., 1995). 맥커티(J. F. McCarty, 

1980)는 아동들이 부적절한 일탈행동을 하는 대신에 과제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음악의 

규칙성은 학생들의 인내 시간을 지속시켜 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학습 과

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교의 음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은 사회성, 협동심, 배려,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어 또래관계가 향상된

다(심혜숙, 박정미, 2003; Weinberg et al., 1995).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활동은 음악흥미와 관련되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는 

각 개인이 타고난 음악적 잠재력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극과 함께, 어

떤 방법으로 경험하느냐에 따라 적응력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

다. 특히, 획일화된 활동이 아닌 노래, 작곡, 즉흥연주, 음악 감상을 사용

하여 학교적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심혜숙, 박정미, 2003; 

Bruscia, 2003/2006). 

2. 음악흥미와 정서지능의 관계

  음악이 인간의 정서에 반응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음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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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Gardstorm, 1999). 음악흥미와 정서지능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음악흥미가 높을수록 정서지능과 하위영역별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김향숙, 2001). 이는 음악적 경험이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악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위한 치료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으

므로, 음악의 사용은 교육적 변화나 치료적 방향 설정에도 관련이 된다

(Kaplan, 1990). 따라서 음악흥미는 환경과 관련하여 듣는 사람의 과거 경

험과 생활 배경, 개인의 독특한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감상의 성향, 그

리고 각자의 정서적 반응에 관계한다. 이는 음악이 감정의 조절과 표현이 

힘든 정서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지능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기

여함을 시사한다(심혜숙, 박정미, 2003). 

  정서지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음악이 정서지능에 효과적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손미순, 최애나, 2011; 오숙현, 2012; 윤은미, 2008; 정계

숙, 이지연, 2005; 허정화, 2010). 이 때문에 음악흥미가 정서인식 및 표현, 

사고촉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 정서지능의 여러 측정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 음악흥미와 사회적 기술의 관계

  젤리슨 등(J. A. Jellision et al., 1984)은 음악을 사용했을 때 사회적 기

술의 향상을 보고하였으며, 러도시와 보일(W. L. Radocy & J. D. Boyle, 

1997/2001)은 음악활동에서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고 반복되는 활동에 참

여하면서 이전에 비하여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특성은 인성 중 지배성과 사회성에 유의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손미순, 최애나, 2011; 최애나, 박형준, 2008; Brownell, 2002). 길버트(J. 

P. Gilbert, 1997)는 사회적 활동에 장애가 있는 많은 학생들이 노래하기, 

악기연주, 음악감상, 음악에 맞추어 동작하기 등의 창조적인 음악활동을 

통하여 연령에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크로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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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2003)는 음악이 본질적으로 전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생물학적으로 다른 영역들 간

의 상호 관계나 결합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처럼 음악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연구들은 음악에 흥미를 느낄 

때,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조차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4. 정서지능과 학교적응의 관계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적응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며(문용린, 1997; Bar-On, 1997),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를 좌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Salovey et al., 1999). 또한 정서 통제

나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에게 인기가 많으며, 우호적인 대

인관계를 형성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스스로의 삶에 대

하여 만족스럽게 느끼며 성장한다(Goleman, 1995). 이러한 이유로 정서지

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학, 최성열, 2009; 이정숙, 2006). 즉 정서지능은 청소년의 생활을 안

정되게 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 수준을 

높여준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학교적응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이룰 뿐 

아니라 학교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근거로 정서

인식 및 표현, 사고촉진, 감정이입, 정서활용, 정서조절 등의 높은 정서지

능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5. 사회적 기술과 학교적응의 관계 

 학교에서 학생이 사회적 위축이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되면 학교

의 제반활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초기 아

동기부터 학생들은 학교에서 낯선 동료 및 어른과 함께 지내야 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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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공동체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과 관련된 도전 상황에 직면

하게 된다(Sylva, 1994). 그러므로 학교에서 잘 적응하려면 서로 간의 상

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공

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Galvin & Brommel, 

1986). 학교적응은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데 성적, 학교생

활, 교사, 친구관계 등 세부 영역에서의 적응수준을 반영한다. 특히 중학

생에게 또래집단은 그들의 행동 선택과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사회

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학교적응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또래

집단은 인간의 사회 및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친

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았다(문은식, 김충희, 2003; 문은정, 심희옥, 2001; Kurdek & 

Sinclair, 1988). 또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좋

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석, 2004). 

이는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친구,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

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개인의 정서지능은 자아 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표

현되기 때문에 정서와 사회성은 강력한 관계를 이룬다(Sroufe, 1997). 정

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것,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다. 즉 정서지능의 수준이 사회적 기술의 수준

과 정적 관계를 이루는데, 훼비스와 아이젠버그(R. A. Fabes& N. 

Eisenberg, 1992)는 특히 정서적 강도와 내적 조절과정의 상호작용을 강

조하였다. 그러므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Jellison & 

Huck,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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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M. Walker, 1988)는 사회적 기술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타인의 지시에 따르거나 상황에 대처할 때 적

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

서 청소년이 다른 외부적인 감시 없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동을 하

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생활 그리고 교사와 친구 관계에서 적절한 

대처 등은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작용을 내포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음악은 정서지능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며,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인 행동은 적응관계와 강력한 관계를 이룬다. 또한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역할이 보고된 바 있다(박현진, 

2012; 차성혜,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할 때 음악흥미를 예측변인으로, 학교적응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음악흥미가 청소년 집단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학교적응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서지능과 사회

적 기술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음악흥미가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학

교적응을 향상시키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중

다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G시 소재 중학교 2개교와 I시 소재 중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1학년～3학년 학생들이었다. 수거된 질문지 600부 중에서 성실

하게 응답한 40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한 이유는 고등학생보다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고, 유․초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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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적 경험과 개인적인 음악학습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내·외 음악

활동 등으로 전반적인 음악소양이 안정된 가운데 음악흥미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활동이 긍정적인 사회성과 정서능력을 증가시킨

다는 연구(김지연, 2005; Rodocy & Boyle, 2001), 연령의 증가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는 보고(방은영, 2008; Rodocy 

& Boyle, 2001)에 근거하였다.

  연구절차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와 친구 그리고 교과에 대하여 적

응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되는 5월～6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한 설문조사는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답하는 자기보고형 지필식 조사 방

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년별 빈도는 <표 1>에 제시하

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년별 빈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남 35 ( 8.6)  65 (16.0) 100 (24.6) 200 ( 49.3)

여 25 ( 6.2) 134 (33.0)  47 (11.6) 206 ( 50.7)

전체 60 (14.8) 199 (49.0) 147 (36.2) 406 (100.0)

2. 측정도구

1) 음악흥미 척도

  음악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쇼와 톰커라(C. N. Shaw & M. Tomcala, 

1976)가 제작한 음악에 대한 태도 척도를 기초로 김향숙(2001)이 재구성

한 검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음악적 경험과 태도 그리고 음악선호에 

대한 흥미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이다. 이 척도의 원 검사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검사에서 5점 척도를 사용했을 때 중간점수

인 ‘보통이다’에 기록한 학생들이 많았으므로, 이 검사에 대한 응답은 원 

검사지와 다른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태도 측정의 경우에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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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범주가 있으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Converse & 

Presser, 1986). 음악흥미 척도는 음악태도, 음악선호, 음악경험의 하위척

도로 구분된다. 평가문항은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각 문

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매우 그렇다’는 4번, ‘그렇다’는 3번, ‘조금 그

렇다’는 2번, ‘전혀 그렇지 않다’는 1번에 표시하게 하여 합산 채점하였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는 문항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𝑎)를 .8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산출한 문항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𝑎)는 .93이다.

2)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7)의 청소년 정서지능 검사를 실

시하였다. 이 검사는 샐로비와 메이어(P. Salovey & J. D. Mayer, 1990)

의 이론에 기초하여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

조절의 5가지 하위영역의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검사에서 5점 척도를 사용했을 때 ‘보통’에 

기록한 학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검사에 대한 

응답을 원 검사와 다른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정서지능의 5개 하위척도

와 각 반응에 대하여는 4점에서 1점을 부과하여 채점하였으며, 부정적으

로 기술된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 하였다. 본 연구대상에서 산출된 문항내

적일치도 계수(Cronbach's 𝑎)는 .81이다. 

3) 사회적 기술 척도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그래샴과 엘리어트(F. M. Gresham & S. 

N. Elliott, 1991)의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문성원(1997)이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번안, 수정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실시하였다. SSRS는 협동, 자기주장, 

책임감, 공감, 자기통제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성원(1997)



음악교육연구 제42권 제3호, 2013.󰠏󰠏󰠏󰠏󰠏󰠏󰠏󰠏󰠏󰠏󰠏󰠏󰠏󰠏󰠏󰠏󰠏󰠏󰠏󰠏󰠏󰠏󰠏󰠏󰠏󰠏󰠏󰠏󰠏󰠏󰠏󰠏󰠏󰠏󰠏󰠏󰠏󰠏󰠏󰠏󰠏󰠏󰠏󰠏󰠏󰠏󰠏󰠏󰠏󰠏󰠏󰠏󰠏󰠏󰠏󰠏󰠏󰠏󰠏󰠏󰠏󰠏󰠏󰠏󰠏󰠏󰠏󰠏

- 284 -

의 한국판 청소년 사회적 기술 척도는 협동, 공감, 자기통제, 자기주장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문항은 빈도와 중요성의 

두 영역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빈도 영역은 학생이 특정 사회적 

기술을 얼마나 자주 보이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두 영역에서 얻어진 점

수의 합이 사회적 기술 능력의 점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성원이 번

안, 수정한 SSRS-학생용 39문항의 빈도 영역만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언제나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5점 척도에서 평정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문항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𝑎)는 .93이다. 

4) 학교적응 척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규미와 김명식

(2008)이 제작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공

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가지 하위요인,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문항마다 4점(항

상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

교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연구에서 문항내적

일치도계수는 .93이고,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문항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𝑎)는 .95이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값의 유의도 검증은 .05 수준에서 이루어졌

다.  

첫째, 음악흥미, 정서지능,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값(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왜도, 첨도)을 산출하였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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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분석을 통해 각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규

성을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둘째,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

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

형은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해 모형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방정식 

모형을 의미한다. 즉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기법이다(이기종, 

2000).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예언변인과 결과변인 및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의 측정변인을 포함한 경우에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잠재변인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Ⅳ. 연구 결과

1.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

  

음악흥미, 정서지능,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에 해당하는 각 측정변인의 

기술통계값과 측정변인 간 상관을 산출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

다. 중다매개모형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정규분포를 가정하

므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서는 모

두 VIF가 10미만이고, 공차(tolerance)가 1에 근접하므로 다중공선성은 없

음이 판명되었다.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

이 8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하

였다(Kli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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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값(N=406)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음악태도 9.00  36.00 17.81 6.04   0.67   -0.09  

음악선호 5.00 20.00 9.21 3.40 0.68 -0.13 

음악경험 5.00 20.00 12.17 3.63 -0.04 -0.69 

정서인식 및 표현 1.38 4.00 2.97 0.41 0.13 0.73 

감정이입 1.88 4.00 2.99 0.39 0.28 0.39 

사고촉진 1.50 4.00 2.82 0.38 0.15 1.12 

정서활용 1.13 4.00 2.48 0.44 0.26 0.51 

정서조절 1.00 3.88 2.81 0.41 -0.34 0.88 

협동 9.00 45.00 29.79 5.46 -0.03 0.71 

공감 10.00 50.00 34.15 6.11 -0.21 1.09 

자기통제 10.00 50.00 30.23 6.12 0.22 0.98 

자기주장 10.00 50.00 32.58 6.50 0.06 0.59 

학교공부 8.00 32.00 20.50 4.95 0.21 0.00 

학교친구 10.00 40.00 30.77 5.94 -0.54 -0.01 

학교교사 10.00 40.00 24.66 6.62 0.15 -0.54 

학교생활 10.00 40.00 27.18 6.26 -0.14 -0.02 

변인 간 상관은 <표 3>과 같다. 음악흥미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인 음악

태도, 음악선호, 음악경험은 정서지능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인 사고촉진, 

정서조절,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음악흥미의 측정변인 전체와 정서지능의 측정변인인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음악흥미의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정

서조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나머지 변인에서는 사고촉진, 정서활

용,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의 수준이 높아짐을 뜻한다. 음악흥미와 

사회적 기술의 상관분석 결과는 음악흥미 잠재변인의 측정변인과 사회적 

기술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인 협동, 공감, 자기통제, 자기주장의 모든 변인 

간에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는 음악흥미의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기

술의 협동, 공감, 자기통제, 자기주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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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N=406)

측정변인
음악
태도

음악
선호

음악
경험

사고
촉진

정서
조절

정서
인식

감정
이입

정서
활용

협동 공감
자기
통제

자기
주장

학교
공부

학교
친구

학교
교사

학교
생활

음악선호 .70**   -

음악경험 .69** .65**   -

사고촉진 .20
**

.16
**

.27
**

  -

정서조절 .03 .05 .05 .27
**

  -

정서인식 .24
**

.22
**

.27
**

.58
**

.16
**

 -

감정이입 .23
**

.22
**

.29
**

.45
**

.19
**

.39
**

  -

정서활용 .22** .19** .30** .57** .04 .46** .35**   -

협동 .22** .15** .23** .47** .32** .36** .28** .25**  -

공감 .22
**

.18
**

.28
**

.40
**

.21
**

.38
**

.41
**

.31
**

.72
**

 -

자기통제 .16
**

.14
**

.18
**

.42
**

.43
**

.34
**

.29
**

.19
**

.77
**

.57
**

  -

자기주장 .22
**

.16
**

.20
**

.38
**

.23
**

.35
**

.32
**

.23
**

.71
**

.79
**

.61
**

-

학교공부 .23
**

.14
**

.21
**

.43
**

.26
**

.29
**

.23
**

.17
**

.59
**

.44
**

.51
**

.55
**

  -

학교친구 .22** .15** .26** .36** .15** .37** .34** .23** .53** .64** .40** .63** .53**  -

학교교사 .25** .16** .22** .28** .21** .20** .25** .11* .42** .30** .41** .35** .57** .39**   -

학교생활 .21
**

.16
**

.24
**

.38
**

.28
**

.25
**

.31
**

.19
**

.64
**

.50
**

.54
**

.49
**

.63
**

.53
**

.56
**

  -

*p<.05. **p<.01.

2.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중다매개 효과

  연구모형에서, 음악흥미에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b=.075, β =.099, 

t=2.247, p<.05)가 유의하였다. 즉 음악흥미가 높으면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흥미에서 정서지능에 이르는 경로(b=.015, β

=.341, t=5.525, p<.001)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정서지능에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b=1.538, β =.092, t=1.599, p>.05). 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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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능의 수준이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나타냈다. 또한 음악흥

미가 사회적 기술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는데(b=.073, β =.074, 

t=1.423, p>.05), 사회적 기술에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여

(b=.562, β=.731, t=11.939, p<.001) 사회적 기술이 높으면 학교적응의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지능에서 사회적 기술에 이르는 경로

(b=12.454, β=.573, t=8.749, p<.001)가 유의하였다. 정서지능이 사회적 기

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4>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관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학교적응 ← 음악흥미 .075 .099 .033  2.247*

정서지능    ← 음악흥미 .015 .341 .003 5.525***

학교적응  ← 정서지능 1.538 .092 .962 1.599

사회적 기술  ← 음악흥미 .073 .074 .051 1.423

학교적응 ← 사회적 기술 .562 .731 .047 11.939***

사회적 기술 ← 정서지능 12.454 .573 1.424 8.749***

*p<.05. ***p<.001.

  요약하면, 음악흥미는 학교적응과 정서지능 각각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

지능은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기술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관계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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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로계수는 p<.01 수준에서 유의함(점선은 유의하지 않는 경로임).

[그림 1] 관계모형

  다음으로 팬텀모형 상에서 Bootstrapping을 활용한 중다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음악흥미가 정서지능과 사

회적 기술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매개효과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5> Bootstrapping을 활용한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

오차
p 95% 신뢰구간

음악흥미→ 정서지능

→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
.111 .031 .001 .05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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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음악흥미, 정서지능,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모형을 검증

한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흥미가 정서지능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고, 정서지능이 사

회적 기술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 학교적응

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또한 음악흥미가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

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음악흥미의 수준이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음악흥미가 사회적 기술에 이르는 

경로와 정서지능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음악

흥미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이 단

독으로는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중다매

개효과가 유의하였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흥미가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의 관련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흥미는 정서지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

악흥미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인식과 표현이 높아서 정서지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손미순, 최애나, 2011; Jellison & Huck, 1984: 

Lathom, 1980; Radocy, 1988)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수

준은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강승희, 2001; 심혜숙, 

왕정희, 2001; 최애나, 박형준, 2008; 최한나, 이드보라, 2012; 홍혜란, 하지

영, 손소정, 2008),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정서를 잘 조절할수록 또래간의 

지위가 높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임연진, 2002; Eisenberg 

& Fabes, 1992)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음악이 정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정서활동이 수반되는 음악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을 때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강갑원, 1993; 오숙현, 2012). 

  둘째, 음악흥미가 학교적응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즉흥연

주, 노래  만들기, 악기연주, 음악감상 등의 창조적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

악흥미를 유발하여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심혜숙,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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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또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중학생 시기의 부적

절한 일탈행동 대신에 학교생활 적응과 과제 집중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연구와도 유사하였다(Burleson et al., 1989; McCarty, 1980).

  셋째, 정서지능이 학교적응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지능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샐로비와 메이어(Slovey & Mayer, 1990)는 모든 

지적인 문제해결에서 정서적 정보가 수반되며 이는 사회적 기술을 활용할 

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적 기술이 미숙하면 학교적응의 요소인 학교공

부, 학교교사, 학교친구,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넷째, 음악흥미가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학습

자에게 각성 조절 요소와 단어의 전달 도구 및 두뇌를 자극하는 점화자극

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Jensen, 2000). 실제로 음악이 학

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nser, 1999; Ostrander et al., 1994; Weinberg et al., 1995). 이는 음악

활동이 기술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정의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

문에 창의적이고 상호작용 중심의 음악능력 향상은 흥미를 중심으로 하는 

동기유발과 관련되어 학습자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중다매개효과

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적인 능력은 

음악적인 환경과 교육을 통하여 더 높은 적응과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

다(Altenmuller, 1989; Schlaug et al., 1995a, 1995b).  

  이 연구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이 존재

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음악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다. 학교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할과 힘을 길러

가는 기관이라고 볼 때, 이는 단순히 지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

계를 배우고 적응을 해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학업이 

세분화 되는 과정과 발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놓여 있으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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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프로그램의 개발은 학교적응을 위한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대안

이 될 수 있다. 

  둘째,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

과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함양은 청소년기 학교적

응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 

척도의 하위변인 모두를 사용하였으나, 음악프로그램의 실행과 적용 가능

한 하위변인만으로도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적인 접근도 중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음악흥미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이 입증되었다. 이를 

통하여 학교단위 음악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음악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순화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적응의 긍정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학

교폭력의 대안으로 실시하는 학생오케스트라, 음악동아리가 효과적인 방

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음악흥미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적 지표를 매개변수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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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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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Cho, Jung-eun․Shin, Hyeonsoo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kills in the rel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musical interest and school adjustment. Of 600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data collected from 406 students 

(200 males, 206 females), whose responses were sincere, were 

analy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usical interest directly affected school adjustment. Second, 

musical interes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by enhanc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kills. Thir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kills showed a multiple mediated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musical interest and school adjustment. That is, 

musical interest improved emotional intelligence, which in turn 

enhanced social skills, and finally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increas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how the musical interests 

of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 emotional intelligence, which may 

improve social skills, which may in turn enhance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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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lso imply that the implementation of school-based 

musical interest enhancement programs may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s well as social skills and that the 

programs eventually promote school adjustment. 

  key words: musical interest,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kills, school adjustment, multiple  

mediat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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